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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뮤지컬 배우 및
스태프 모집
은혜한인교회

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이 내년 창립 40주

년을 맞아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인 

뮤지컬‘King David’에 출연할 배우 및 스태프

를 모집한다.

모집 분야는 주연급(다윗과 밧세바 외 10명)

과 조연급(사무엘 선지자 외 30명), 조조연급    

(군병 30명) 배우와 스태프(조연출, 안무가 2명, 

의상 디자이너, 무대 미술, 무대 장치, 소품 등)

이다. 배우 부문 지원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

으며, 스태프는 관련 전공자나 경험자를 찾고 

있다.

▶ 문의: (714) 300-4230

크리스천 리더 
장학생 선발
어바인 베델교회

어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가‘청년(차세대) 

크리스천 리더 장학생’을 선발한다. 올해로 8

회째이다.

지원 자격은 기독교인거나 그 자녀로 ●고등

학교 GPA 3.3 이상을 유지하고 2021년 가을 

대학 입학 예정인 고등학생이거나 ●G.P.A.가 

3.0이상으로 학기당 최소한 12학점 이상을 등

록한 풀타임 대학생이다.

제출 서류는 장학생 신청서, 에세이, 추천서, 

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증명서 등이다. 서류는 

이메일(scholarship@bkc.org) 혹은 우편(At-

tention: Bethel Scholarship Program, Beth-

el Church, 18700 Harvard Ave., Irvine, CA 

92612)로 제출해야 한다. 서류 제출 기한은 오

는 7월 4일이며 선발 결과는 7월 19일 이후 개

별 통보한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베델교회 홈페이지(bkc.

org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▶ 문의: scholarship@bkc.org

자신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(마태 21, 28-32(가))

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눈으로만 본

다면 참으로‘요지경’이 될 수도 있

습니다. 인생을 형편없이 살았던 자

들이 하느님의 칭찬을 받아 천당에 

일찍 들어가는가 하면 열심하고 경

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

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에서 방황

하기도 합니다. 오늘 복음에서의 주

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.

“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

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”    

(마태 21,31).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

요 충격적인 발언입니까? 유대인들

로부터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

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

나 세리만도 못합니다. 우리는 그래

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

어야 합니다.

어떤 부부가 서로 다툰 뒤에 저를 

찾아와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. 

남자의 얘기를 들으면 여자가 나쁩

니다. 남자 자신에겐 흠이 없습니다. 

그러나 여자의 얘길 들어 보면 그렇

지 않습니다. 남자가 나빠도 보통 나

쁜 것이 아닙니다. 여자에겐 잘못이 

없습니다. 그런데 서로에겐 흠이나 

잘못이 없는데 왜 늘 서로 싸워야 하

는 모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느냐? 

문제는 간단합니다. 그것은 남의 잘

못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

잘못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

다.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.

오늘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

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

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

냐? 아주 뻔한 것입니다. 도둑이나 

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

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은 알았습

니다.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

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

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

게 된 것입니다. 바로 그것이 천당과 

지옥의 차이입니다.

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

모르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불

행도 없습니다. 성서에 보면 분명히 

그렇습니다.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

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는 

것이요,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면 그

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다는 것

입니다.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

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하는 

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인

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.

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

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주

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그는 

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다(루가 

23,39~43참조). 도둑이었던 세리도 

자신이 부정직하고 욕심 이 많았다

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러나 자기 죄

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

했을 때 그는 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

인정받았습니다.

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신의 

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

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

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너무

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랐습니다. 그

래서 불행했습니다(루가 18,9~14참

조).

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순시

하게 되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임금

에게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

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더

랍니다. 그때 임금은 그러냐고 하면

서 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마지막 

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 

훌쩍 울고 있더랍니다.

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

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

수 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랍니다. 

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답니다. 

이곳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

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

느냐고.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날로 석

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

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. 요

즘 흔한 말로‘주제 파악’이라는 것

이 있습니다. 사람이 주제 파악이 안

되면 아주 피곤합니다. 하느님은 무

슨 잘못이나 다 용서해 주십니다. 그

러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

서가 안됩니다. 용서를 하시고 싶어

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

용서받지 못합니다.

“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

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.”우리는 

어떤 의미에서 창녀만도 못하고 도

둑만도 못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. 

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니

다.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

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

다.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. 따

라서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자

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. 이

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입니다.

-강길웅 신부-


